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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 가정의 달
맞이 농지은행사업 홍보
정찬남 기자  / 기사작성 : 2025-05-27 11:43:57

▲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임직원, 지난 26일 해남읍 고도리 소재 전통시장에서 농지은행사업 홍보 기념촬영 / 해남완도지사

제공

[해남=정찬남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(지사장 김대성)는 지난 26일 가정의 달을
맞이해 해남 오일장을 방문해 각종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적극 홍보했다.

이 사업은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을 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농을
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, 금년 고령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에 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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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한 농지는 17ha 이상에 달한다.

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농지를 매도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땅값에 더해 ha당 매월 50만 원
씩 최대 10년 간 지급하는 사업이다.

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
한 농업진흥지역 농지,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전, 답, 과수원 농지를 최대
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. 

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
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. 또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 할 경우, 직불금
과 더불어 농지연금과 임차료도 함께 받을 수 있다.

이렇게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며, 청년 농업인들이 귀
농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농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김대성 해남·완도지사장은 “앞으로도 농지은행사업 적극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
농촌을 만들어 농업을 시작하고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
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
